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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땔감으로 사용하던 소나무를 캐다가 정원의 분재로 사용하면, 그것이 작품

이다.

2. 똑같은 나무인데 한 사람은 그 나무를 베다가 땔감으로 사용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나무를 분재로 사용했다. / ‘나무’도 사용 방법에 따라서 보잘것없는 

것이 되기도 하고, 작품이 되기도 한다. / ‘사람’도 쓰는 방법에 따라서 아무것

도 아닌 존재가 되기도 하고, 귀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 / 똑같은 사람도 인간

이 쓸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쓰고, 하나님이 쓸 때는 위대한 존재로 쓰신

다.

3. ‘방법’에 따라서 아주 천히 쓰고, 아주 귀히 쓰게 된다.

4. 방법을 잘해라. 방법에 따라서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다.

5. 쓰는 자의 방법에 따라 천하게 되느냐, 귀하게 되느냐가 좌우된다.

6. 귀한 미인도 거지가 쓰면 거지로 만들어 쓴다.

7. 전능자 하나님이 쓰면 전지전능하게 쓰신다.

8. 구세주 성자가 쓰면 성자와 일체 된 자로 쓰신다.

9. 분재 예술가는 소나무를 분재 예술로 쓴다.

10. 목수는 소나무를 베다가 집 짓는 데 쓴다.

11. 돈 버는 자는 소나무를 무조건 팔아서 돈을 모으는 데 쓴다.



12. ‘사람’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에 따라 인생 운명이 결정돼 버린다.

13. 개고기 집 사장은 개를 잡아다 모두 보신탕에 쓰면서 돈을 번다. 사냥꾼은 

개를 데려다 사냥개로 쓴다. 사람도 누가 어떤 생각과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돼 버린다.

14.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쓰시도록 너를 전능자께 맡겨라! 그러면 

삼위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너를 가장 고귀하게 쓰신다.

15. 시골의 이름 없는 한 여자도 임금이 쓰면 궁녀로 쓴다. 식당 주인이 쓰면 

그릇을 닦거나 서빙을 하거나 음식을 만드는 자로 쓴다.

16. 자기 인생도 자기가 쓰는 방법대로 결정된다.

17. 돈도 시간도 쓰는 방법대로 결정된다. 돈도, 시간도, 네 인생도 자기 수준

과 차원과 방법대로밖에 못 쓰니, 성자께 맡기고 성자의 차원과 방법으로 쓰면

서 살아라. 그러면 즉시 운명이 바뀐다.

18. 자기 지능대로, 자기 방법대로밖에 못 쓴다.

19. 성(性)적인 자는 귀한 여자도 성적으로만 쓴다. ‘인간’이라는 작은 유전자

는 방법에 따라서 결정체가 결정되어 버린다.

20. 똑같은 돌과 바위도 자갈을 만드는 공장 사장에게 걸리면, 모두 깨서 자갈

로 만들어 아스팔트를 까는 데 쓰고 집을 짓는 데 쓴다.

21. 돌과 바위가 예술가에게 걸리면, 예술용으로 쓰인다.

22. 사람도 누구에게 걸리느냐에 따라 쓰여져 인생이 결정된다.



23. 내게 걸리는 문구는 잠언, 시, 말씀 쓰는 데 쓰여진다.

24. 성자 분체와 일체 되면, 그의 분체로 쓰여진다.

25. 바닷고기도 어부에게 걸리면 생긴 대로 뜨거운 물에 넣어 삶기도 하고, 즉

시 얼음에 넣어 얼리기도 한다. 바다에서 왕으로 살았던 물고기라도 어부에게 

걸리면 즉시 먹거리, 국거리, 철사 구이감이 된다. / 그러나 고기 예술인에게 

걸리면, 그는 연못을 파서 바닷물을 채워 놓고 종류별로 멋있게 기른다. / 사

람도 누구에게 걸리느냐에 따라서 즉시 운명이 달라진다.

26. 인생, 누가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인생

은 절대 구세주 성자가 만들고 써야 된다. 그리고 인생을 사용할 때는, 보이는 

성자 분체와 일체 되어 쓰여져야 된다. 인생은 영원한 존재자에게 쓰여져야 진

짜 귀히 쓰이는 것이다.

27. 산의 분재 소나무도 나무꾼에게 걸리면 그는 모두 잘라서 땔감으로 쓴다. 

3억짜리 분재 소나무도 땔감으로 쓰이면, 밥 한 끼의 가치밖에 되지 못한다. 

쓰는 방법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 자기 인생도 어떤 방법으로 쓰느

냐에 따라서 가치 있는 인생도 밥 한 끼의 가치로 쓰이기도 하고, 수억, 수십

억, 수백억의 가치로 쓰이기도 한다.

28. 자기 인생이 전능자 하나님과 구세주 성자께 귀히 쓰이도록 간구하고, 자

기 자신도 귀히 쓰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